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677호

○ 발 의 자 : 오한아, 김창원, 김춘례 의원(찬성자 8명)

○ 발의일자 : 2019년 5월 24일

○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2. 제안이유

○ 마을미디어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일상 공유, 생활

문제 토론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참여민주주의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이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

율성을 존중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

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우수콘텐츠의 경우 공

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

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안 제정 추진개요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마을미디어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미디어의

성장을 도모해 마을공동체 문화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우리 위원회 오한아, 김창원, 김춘례 의원이 공동 발의(찬성자

8명)하였음.

○ 마을미디어는 지역단위 공동체의 주민참여를 도모하고, 참여민주

주의의 강화를 견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시 국정과제에 포함되었고,

참여정부 이후 ‘지역미디어센터’가 설치되는 등 국가 주도의 정책을

통해 성장해 왔음.

현재 마을미디어는 신문, 라디오, 영상 등의 미디어를 통해 약

300여개가 활동 중이며, 지역미디어센터도 45개소로 확대 운영

중1)임.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2년 제정)에 근거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일부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2012년부터

7년째 추진 중인데, 2018년에는 76개 마을미디어 단체를 지원

(10억원)하였고, 예산 규모도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이임.

1) 2018.2.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통계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지원 사업 현황

연 도 예산(백만원) 지원 규모(단체 수) 비 고

2012년
(우리마을미디어
문화교실)

500
46개 과정

600명 교육

- 마을미디어 활동단체 지원
- 교육프로그램 운영
-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 네트워크 정기모임 진행
- 마을미디어 축제 개최 등

2013년 615 25

2014년 615 41

2015년 715 53

2016년 915 65

2017년 1,000 70

2018년 1,000 75

2019년 1,150 78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

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

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문화체험 등 각

종 교육과 문화 활동 지원 사업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그러나 동 사업은 어디까지나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서울시 소관 부서 또한 마을공동체를 담당하는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이 아닌 문화본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정합성, 전문성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

○ 마을미디어는 마을공동체의 성격 대부분을 갖고 있기는 하나 ‘미디어’를

근간으로 하는 특성이 뚜렷해 마을공동체 사업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 문화본부가 ‘마을

공동체’나 ‘미디어’ 특성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서울

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혹은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 차례 개진한 바 있음2).

또한 우리 위원회는 2019년 1월 23일 <2019년 서울시마을미디어

정책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 문화본부에 서울혁신기획관 및 시민

소통기획관과의 논의를 통해 소관 부서를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법적 근거가 미비한 마을미디어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

다고 판단하였음.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마을미디어 관련 조례를 시행 중에 있는 곳은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16.12.30. 제정), 대전광역시(’19.2.15.

제정) 총 세 곳임.

○ 한편 서울시 문화본부는 2015년부터 성북구 길음동에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 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은 당초

자치구 시설 건립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문화시설과는

2) 우리 위원회는 문화본부의 서울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과 더불어 현재 설립·추진 중인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소관이 

시민소통기획관과 매칭된다고 주장하였음.



2018년 7월 5일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을

통해 마을미디어센터 등을 포함한 시립시설을 신규․확장하였음.

동 시설은 2019년 12월 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는 각 시설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데, 마을미디어센터의 경우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가 집단에게 운영을 맡길 예정임.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시설별 공간 재조정(안) >
(단위 : ㎡)

구 분 당초 계획 실시설계 준공
설 계 변 경 (안)

합 계 전용면적 공유면적 주차장면적

총 계 7,865 9,484.68 9,473.63 5,800.93 1,372.64 2,300.06

소 계 2,000 1,951.77 4,220.86 2,584.54 611.56 1,024.76

시립

미디어스타트업 - - 1.774.73 1,086.71 257.14 430.88

시청자미디어센터 2,000 1,951.77 2,074.14 1,270.05 300.52 503.57

마을미디어센터 - - 371.99 227.78 53.90 90.31

소 계 5,865 7,532.91 5,252.77 3,216.39 761.08 1,275.30

구립

생활체육시설 2,000 2,808.83 2,145.50 1,313.74 310.86 520.90

도 서 관 1,000 2,888.19 1,464.61 896.81 212.21 355.59

공 연 장 865 1,641.45 1,642.66 1,005.84 238.01 398.81

기타(주차장) 2,000 시설별 주차면적 배분 ※ 주차장은 시설규모에 비례하여 배분

※ 연면적 감소 : 11.05㎡(지상2, 3층 방송스튜디오 오픈으로 감소)

→ 시립(광역미디어) 시설 4,220.86㎡(44.5%)/구립(생활문화)시설 5,252.77㎡(55.5%)



□ 조례안 조문별 검토

○ 안 제1조는 동 조례안의 목적이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음.

동 조례안이 목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는 규범적․처방적 관점에서

① 지역의 분열과 파괴를 최소화하는 조절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② 참여민주주의 강화를 견인하고, ③ 현대사회 문제 해결의 전초

기지적 역할을 수행하며, ④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도모

한다고 할 수 있고(곽현근, 2014), 마을미디어는 이러한 특성을

촉진하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음.

○ 안 제2조(정의)는 ‘마을미디어’를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정보전달매체(영상, 음성, 인쇄 매체 등)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르면 “마을”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뜻3)함.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제1항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

으며,

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

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제2항에서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익성’이란 ‘공공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에 대해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관계되는

공통의 이익을 지칭하는 단어이며(이한영, 2009), 현대사회의 미디어

공익성 개념은 ‘정치적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과 정보의 신뢰성’이

담보된 것으로 볼 수 있고4)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

및 동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단순 친목, ②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③ 특정 종교 교리 전파 목적의 경우는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는 시장에게 매년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 지원계획은 안 제4조제2항제2호를 통해 유관 기관과의

연계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현재 서울시가 협약을

통해 일부 출연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포함해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기관, 재단화를 추진하고 있는 tbs교통방송 등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 집단과 연계하여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추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이에 대해

시장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는 시장이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설치·

4) 주성희, 김대규, 김성규(2012), 「스마트 미디어 시대 방송의 공익성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 안 제7조(사무의 위탁)는 안 제6조의 지원센터 운영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는 매년 공모사업으로 선정·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안정성이

저해5)된다는 마을미디어 관계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더불어 2020년부터 운영 예정인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마을미디어센터 운영의 사무도 함께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2012년부터 현재까지 동 지원센터 운영 공모사업은 계속해

같은 업체가 도맡아 독점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지속적인 마을미디어

전문가 양성, 민간위탁 선정의 공정성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

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우수콘텐츠의 활용)는 마을미디어에서 생산한 우수콘텐츠를

서울시 소속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콘텐츠 확산과 마을미디어 활성화 차원에서 타당성은

인정되나, 저작권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콘텐츠 사용에 대한

사전 협약 등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임.

○ 안 제9조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

단체,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

체계 구축을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현재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은 연초인 1~2월 공모사업 선정 절차를 통해 본격적으로는 3월 시작하고 12월에 종료되므로, 

1월~3월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바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동 조례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미디어 관련 조례에는

포함된 ‘위원회’ 관련 규정이 빠져있는 등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과 정책의 기본 골격만을 규정한 기본 조례 형식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위원회의 문제제기에 따른 마

을미디어 소관 서울시 실국의 정리가 이행되지 않아 제대로 된

정책·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며, 향후 소관 정리 이

행이 선결되고 마을미디어 관련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현재 문화본부 문화예술과는 2020년부터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

센터 내 마을미디어센터를 포함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바, 이번 정례회 이후

동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서울시청자미디어

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 예산안 등 우리 위원회의 동 사업과

연계된 안건들의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그러므로 서울시 문화본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관련

실국과 검토·협의해 빠른 시일 내로 결론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며,

동 조례안도 실국 조정에 따라 이관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동 조례안에 대해 현재 소관부서인 문화본부 문화예술과는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입법에

동의한다고 밝힘.


